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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 미국 산업수요, 플러스 성장 전망 (Cox +6.5%, ALG +4.2% 전망, 이하 YoY) 

분기 판매실적 발표를 결정한 미국 4개사 (GM, Ford, Chrysler, Tesla)를 제

외한 8월 산업수요는 86.1만대 (+12%)로 두 달 연속 증가. 허리케인 영향으

로 일부 신차수요 억제가 존재했으나, 양호한 경제지표 환경 지속과 노동절 할

인 확대로 긍정적 판매실적 기록. 

8월 영업일수는 28일로 전년동기 대비 +3.7% (+1일) 증가했으며, 8월 

SAAR 1,650-1,680만대로 추정되고 있으며, 이는 전년동기 대비 -1-3%. 

현대차 6.5만대 (+14%), 인센티브 $2,693 (-9%) 

13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, 10개월 연속 YoY 점유율 상승. 제네시스 판

매회복 (+187%)과 SUV 판매호조 (+31%)로 판매 및 점유율 증가 실현. 

11월 신차출시 앞둔 쏘나타 (-13%)가 감소했으나, 코나 (+34%), 투싼 

(+21%), 펠리세이드 (5,115대, 판매 2개월차)와 같은 SUV 수요증가가 전체 

판매증가 견인. SUV 판매비중 61%로 역대 최대치 기록했으며, 딜러 피드백은 

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 중이기에 더 높은 수준의 재고확보 요구 중. 쏘나타 

신차출시와 펠리세이드 증설을 통한 수입재고 확대를 통해 판매개선 지속 전망 

기아차 6.1만대 (+13%), 인센티브 $3,461 (-13%) 

11개월 연속 YoY 소매판매 증가, 전월 소폭 하락했던 점유율 다시 플러스 성

장 전환 (과거 12개월 중 11개월 점유율 상승). 노후 모델 판매부진 기록됐으

나, 스포티지 (+35%) 및 텔루라이드 (5,700대, 3월 판매 본격화) 등 SUV 판

매호조로 점유율 개선 기록. 높은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지는 Sedan 재고 축

소로 인센티브 또한 축소 기조 지속 

현대/기아차 점유율 상승세 지속 중. 시장 전반의 인센티브 상승 국면에서도, 

할인 폭을 줄여가며 판매증대를 기록 중인 점이 인상적. 양 사의 SUV 신차효

과는 여전히 초기 국면이며 노후 Sedan 모델 교체 또한 곧 개시. YoY 판매 및 

점유율 개선 추이 지속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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